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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1990년대 '미남 농구 스타' 우지원과 전희철(서울 SK 나이츠 감독)의 딸들이 나란히 미스코리아

본선 무대에 오른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우지원의 장녀 우서윤과 전희철의 장녀 전수완은 지난 27일 서울 장충동에서 열린 '제70회 미스코

리아 미스 서울·경기·인천 선발대회'에서 각각 선(善)과 미(美)를 차지했다.

우서윤은 미국 터프츠대에서 파인아트를 전공 중이며, 과거 '스타주니어쇼 붕어빵' 및 최근 '내 새끼의 연애2' 등 예능을 통해

대중에게 얼굴을 알렸다. 

전수완은 세종대 무용과에 재학 중으로, 지난해 예능 '내 새끼의 연애1'에 출연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서울=뉴시스] 전수완. (사진 = 소셜미디어 캡처) 2026.05.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학창 시절부터 코트에서 동고동락했던 절친한 두 농구 스타의 자녀가 미인대회 본선에 동반 진출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한편, 제70회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본선은 오는 8월22일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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